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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 a paper! 

당뇨병과임신 (Ⅲ)

Read a Paper는 월간당뇨를 구독하시는 개원의와 당뇨병 교육자들을 위해 당뇨병에

관해 발표된 논문을 게재합니다. 또한 당뇨병관리에 한 관심과 교육

이 깊은 당뇨병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기 합니다.

이번달에는 지난달에 이어 당뇨병과 임신에 해 다루어 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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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당뇨뉴스

당뇨병환자 50% 이상이‘발기부전장애’경험

성기능장애의 교육과 적극적인 치료 필요

당뇨병환자의 절반

이상이 발기부전장

애를 겪고 있다는 연

구결과가 나왔다.

인제 학교 서울백

병원 임경호 교수팀

은 지난 13일 한당

뇨병학회 춘계학술

회에서‘한국인 성

인 남성 중 당뇨병환

자들의 성기능장애

에 관한 연구’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 

이번 연구는 서울∙경기지역에 위치한 400병상

이상의 종합병원 8곳에서 혈당조절을 위해 내

분비내과를 방문하는 50세 미만의 남성 환자

182명을 상으로 실시한 국제발기능측정(IIEF)

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분석되었다. 

연구결과 참여 환자의 58.7%가 발기부전 증상

을 보 으며, 당화혈색소가 8%이상인 집단이

발기부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

당뇨병성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교육경험에

해서는 94%가 경험이 없었으며 90%이상은 치

료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 연구팀은“발기부전은 환자가 정서상 밝

히기를 꺼려하여 실제는 더 많은 환자들이 고

통 받고 있을 것”이라며“따라서 엄격한 혈당조

절과 당뇨병성 성기능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당

뇨병 교육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

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

다회 인슐린 투여, 환자의 정신적 요소에 향 주지

않아가톨릭 학교김태석교수팀, 적극적인인슐린

치료권장

다회 인슐린 투여가(하루 3회이상 투여) 인슐

린 치료 중인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, 불안 및

우울요소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

나왔다.

가톨릭 학교병원 김태석 교수팀은 지난 13일

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 회에서 발표한‘다

회 인슐린 투여가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, 우울

요소 및 불안 요소에 미치는 향’이라는 보고

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 

이번 연구는 가톨릭의 성가병원에서 인슐린

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환자 59명을 무작위로

선정하여, 다회 인슐린투여 환자와 하루 1~2회

투여환자를 분류, 병원 불안 및 우울 척도

(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) 와 세계보

건기구(World Health Orgarnization) 의 삶의 질

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.

연구결과 두 집단 사이에 연령, 성별 및 당뇨병

투병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설문조사

결과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 연구팀은“다회 인슐린 투여가 정신적으

로 향을 주지 않는 만큼 인슐린 투여가 필요

한 당뇨병환자에게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이

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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